
구라보의 영업력·생산력 

 

구라보는 1997년 10월에 중공(中空)순면사 “스핀에어(Spin-Air)”를 발표하여 

일본의 섬유업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구라보는 2차 대전이 끝나 가는 무렵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PVA(polyvinyl alcohol) 섬유를 “일본의 합성섬유”로서 불굴의 의지와 정부의 

적절한 지원으로 현재까지 개량을 거듭하면서 생산해 오고 있었는데, 수용성

(水溶性) PVA 섬유가 개발되자, 구라보의 면방공장에서는 이 수용성 PVA 섬

유에 착안하여 수용성 PVA를 코어(core)로 한 “PVA 면 코어 얀”을 만들어 

코어의 PVA를 제거함으로써, 면사의 심이 텅 빈 중공면사를 개발하는 데 성

공하였다. 그럼으로써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가볍고, 무게보다도 부피가 

큰 면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실을 개발한 원료·원사과는 해외수출도 추진하고 있어, 2003년 2월에 

직원을 미국에 1주일 동안 파견하여 유망한 고객을 방문한 결과, 예상 이상

의 좋은 호응을 얻어 최근 2년간에 “스핀에어”를 미국시장에 200곤(梱) 수출

하였고 앞으로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스핀에어”는 해외시장뿐 아니라 일본내 시장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다. 일

본내에서는 아직 팜플렛(pamphlet) 등 판촉자료의 준비가 안되어 있어 시장판

매가 늦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실의 용도를 개발하고 있던 “마루가메(丸

龜)” 공장이 단골 타올공장에 이 실의 견본제직을 의뢰하였던바, 이 사실이 

소문으로 퍼져 판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문의가 몰려 영업사원들을 곤혹스럽

게 만들었다. 

“트위스트 프리(Twist free)”라는 상표로 판매되고 있는 이 실의 가격은 보

통 카드 20수 단사의 5배 이상인데도, 월간 출하량은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30∼50곤에 이르고 있다. 판매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실을 

소개하는 팜플렛을 못 만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실은 잘 팔리고 있다. 


